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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대 패션 디자이너들은 옷의 구조적 형태에 관심을 가지며 실험적인 디자인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공간의 확장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멀티디멘션의 조형성 연구와 디자인 개발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선행논문(이인영, 2013)을 바탕으로 나움 가보 이외의 시공간적 접근이 나타나고 있는 조형예술 

작품으로부터 멀티디멘션의 조형성을 연구하여, 그 특징을 의상 디자인 개발에 적용하고 창의적인 디자인

의 연출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알렉산더 칼더, 제프리 쇼의 

문헌을 조사하였으며 작품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조형 작품으로부터 도출된 멀티디멘션의 조형성을 바탕

으로 의상 3벌을 개발하였고, 그 의상들을 통해 멀티디멘션 조형성 연출과 디자인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디자인Ⅰ은 구조에 의해 입체감이 형성되는 ‘3 디멘션 구축’을, 디자인 Ⅱ는 움직임과 발광 효과를 이용한 

가변형 구조의 ‘시간의 도입’을, 디자인 Ⅲ은 시스루 소재로 공간 중첩성과 왜곡성이 나타나는 ‘하이퍼디멘

션의 공간성’을 주제로 정하여 의상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의상은 알렉산더 칼더와 제프리 쇼의 작품에 나

타난 멀티디멘션의 조형성을 중심으로 연출하고 촬영하였으며 디자인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의

상에 적용된 멀티디멘션의 조형성은 그 조형성을 만들어내는 소재나, 형태, 구조의 변형 등에 의해 조절될 

수 있으며, 빛에 의해 공간이 변하고 확장되는 효과의 연출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특징들은 디자인 기획 

시점에서 디자이너의 의도나 의상의 콘셉트에 따라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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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현대 사회의 디자인 개념은 ‘도안, 계획, 고안, 

밑그림’이라는 사전적 의미1)에서 확대되어 계획과 

정리, 장식적 의미, 창조적 행위를 이끄는 주체로

까지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판타지 영화나 컴퓨터 게임 혹은 디자인 

분야에서 공간은 3D를 초월하거나 다채로운 차원

을 추구하고 있다. Lessing(1957)2)은 “모든 실체들

은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 존재한다.”

고 언급하며 형태의 시간적 속성에 대해 주장하였

다. 의상 역시 인체 위에 공간을 형성하고 움직임

이나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표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의상의 조형성은 모양(shape)이나 형

태(form)를 나타내는 2D, 3D뿐만 아니라, 4 디멘

션3)의 개념인 시간과 멀티디멘션이 고려될 수 있

다.4) 그러나 선행연구(김선경, 20125); 변혜정, 201

16); 이종석, 20137))를 살펴보면 특정 예술 사조에 

나타나는 움직임이나 빛 혹은 미디어 등에 초점을 

맞추어 디자인 연구 및 개발이 이루어졌을 뿐 공

간적 접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패션 컬렉션

에 나타난 멀티디멘션의 조형성 연구’의 후속 연

구로서 시공간적 접근이 나타나고 있는 조형예술 

작품의 분석을 통해 멀티디멘션의 조형성을 연구

하고 의상 디자인 개발에 적용하여 디자인의 연출

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시공간적 예술 사조로 분류되고 있

는 키네틱 아트(Kinetic Art)와 미디어 아트(Media 

Art)8)의 대표작가인 알렉산더 칼더(Alexander Calder)

와 제프리 쇼(Jeffrey Shaw)의 예술서적과 선행연구

(이인영, 2013)9)를 문헌연구 하였으며, 멀티디멘션

의 개념 및 조작적 정의를 도입하여 사용하였다. 

알렉산더 칼더와 제프리 쇼의 예술서적과 웹사이

트로부터 멀티디멘션적인 작품 3개씩을 제시하고 

멀티디멘션의 조형성을 분석하였으며 의상 사례를 

제시하였다. 디자인 개발은 선행연구와 본 연구로

부터 도출된 멀티디멘션의 조형성을 적용하여 의

상 3벌을 개발하였으며, 새롭게 도출된 멀티디멘

션의 조형성으로 의상을 연출하고 촬영하여 디자

인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조형예술 작품 분석을 통한 멀티디

멘션의 조형적 접근과 패션 디자인 개발은 창조적 

디자인 개발 및 연출, 타 분야와의 폭넓은 컬래버

레이션(Collaboration)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936년 화가 샤를로 시라토(Charles Sirato)는 ｢차
원주의자 선언(Manifeste Dimensioniste)｣을 쓰며 다

양한 예술 분야의 시공간적 영향과 새로운 디멘션

으로 진보하기 위한 형태와 그 중요성에 대해 논

의하였다.10) 이와 같이 디자인의 새로운 디멘션을 

도입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조적 해체와 시간 개념

을 도입한 나움 가보 작품을 통해 멀티디멘션의 

조형성을 선행연구하여 그 조형성을 3가지로 분류

하였다. 분류된 멀티디멘션의 조형성을 바탕으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중요시되고 있는 알렉산더 

칼더의 키네틱 작품과 제프리 쇼의 미디어 아트의 

작품을 사례로 들어 분석하였다.

1. 멀티디멘션의 개념 및 조작적 정의

기하학적 개념인 디멘션은 ‘차원’으로 해석되며 

임의의 한 점을 표시하기 위한 수치의 개수(x, y, 

z……, n)를 의미한다. 일상적으로 예술이나 디자

인에서 활용되는 점ㆍ선ㆍ면ㆍ입체에 해당하는 공

간은 3 디멘션이며, 3 디멘션에 시간이 더해지면 4 

디멘션 그리고 그 이상의 공간은 하이퍼디멘션11)

이다. 이 각각의 디멘션은 다양한 특징이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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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간적 차원성을 지닌다. 멀티디멘션이란 디멘

션을 확장하고 다양화하는 것으로 3 디멘션 공간

에 속해 있는 물질을 분석하고 조합하여 3 디멘션

을 구조적으로 다양화하거나 3 디멘션 공간을 확

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3 디멘션 공간의 확장과 다양화로 볼 수 

있는 멀티디멘션 구축은 3 디멘션 공간 안에서 멀

티디멘션과 3 디멘션 공간을 확장하는 하이퍼디멘

션 공간으로의 멀티디멘션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χㆍ𝑦 ㆍ𝑧 축이 존재하는 3 디멘션 공간 안

에서의 멀티디멘션은 ‘3 디멘션 구축’으로 나타낼 

수 있다. 반면 3 디멘션 공간을 확장하는 하이퍼디

멘션으로의 멀티디멘션은 ‘시간의 도입’으로 형성

되는 4 디멘션과 4 디멘션 이상에서 나타나고 있

는 ‘하이퍼 디멘션의 공간성’을 개념적으로 표현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멀티디멘션을 구축하는 조

형성은 <표 1>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12) 

<표 1> 멀티디멘션의 조형성 분류

2. 알렉산더 칼더와 제프리 쇼 작품에 나타난 

멀티디멘션의 조형성

멀티디멘션의 조형성 분류 <표 1>을 바탕으로 

21세기에 맞는 멀티디멘션의 조형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키네틱 아트13)와 미디어 아트14)에 주목하

였다. 이 두 예술사조는 나움 가보의 계보를 이으

며 현대적 기술과 흐름이 도입되어 멀티디멘션적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시간의 도입과 공

간의 확장 등으로 시공간적 예술사조로 분류되고 

있는 키네틱아트와 미디어 아트의 대표 작가로부

터 조형 작품 사례를 찾아 분석하였다. 키네틱 아

트 작품으로는 1930년 움직이는 모빌(mobile)을 완

성하여 대중적으로 알린 알렉산더 칼더의 가재 

덫과 물고기 꼬리 <그림 1>, 얼굴 <그림 2>, 

하나의 검정 공, 하나의 흰 공 <그림 3>에 나타

난 멀티디멘션의 조형성을 분석하였다. 미디어 아

트 작품으로는 컴퓨터 가상현실의 초기 모델을 제

시하고 컴퓨터 인터랙티브(interactive)15) 공간을 

통해 현실 공간을 미디어 공간으로 확장시키는 작

업을 하는 제프리 쇼16)의 읽을 수 있는 도시 
<그림 4>, 티비지오나리움(T_Visionarium) <그림 

5>, 플레이스 함피(Place-HAMPI) <그림 6>을 분

석하였다. 멀티디멘션의 조형성 분류에 따른 알렉

산더 칼더와 제프리 쇼의 작품 분석은 다음과 같다. 

1) 3 디멘션 구축

‘3 디멘션 구축’은 3 디멘션 공간 안에서 멀티

디멘션을 하는 방법으로, 0~3 디멘션에 해당하는 

점ㆍ선ㆍ면을 활용하여 구조적으로 3 디멘션을 구

축함으로써 디멘션을 다양화하는 것이다. 즉, 특정 

오브제를 분해하고 해체하여 재구축함으로써 물체

가 가지는 디멘션을 다양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형성은 <그림 7>의 작품 구축된 머리 

No.2에서와 같이 양감을 배제시키며 구조적으로 

입체감을 형성하며 나타나고 있다. 그 표현 기법

을 살펴보면 점ㆍ선ㆍ면을 활용한 ‘구조적 구축’

이나 ‘빈 공간’에 의한 입체감 혹은 작품의 ‘움직

임’에 의해 형성되는 가상의 입체감으로 형성된

다.17) 이러한 3 디멘션 구축의 조형성을 나타내는 

작품으로는 알렉산더 칼더의 가재 덫과 물고기 

꼬리, 얼굴, 하나의 검정 공, 하나의 흰 공이 

있다. 알렉산더 칼더의 모빌 작품 가재 덫과 물고기 

꼬리18)는 유색 철제 조각  이 링으로 연결되어 움

직임의 관절 역할을 하고 있으며, 투망을 통해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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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재 덫과 물고기 꼬리, 
알렉산더 칼더, 1939

(출처: http://www.lavirtu.com)

<그림 2> 얼굴, 알렉산더 칼더, 1931
(출처: http://www.thecityreview. com)

<그림 3> 하나의 검정 공, 하나의 흰 공, 
알렉산더 칼더, 1932

(출처: ｢추상미술과 유토피아｣, 2011, 
p.445)

<그림 4> 읽을 수 있는 도시, 제프리 
쇼, 1989

(출처: ｢미디어 아트｣, 2009, p.175)
<그림 5> 티비지오나리움, 제프리 쇼, 

2003, 2008
(출처: ｢미디어 아트｣, 2009, p.163)

<그림 6> 플레이스 함피, 제프리 쇼, 
1995

(출처: http://www.virtualart)

직임의 균형을 잡아주어 공기의 흐름에 따라 움직

일 수 있는 작품이다<그림 1>.19) 이 작품은 1 디

멘션의 선과 2 디멘션을 이루는 나뭇잎 그리고 물

고기로 구성되어 있고 공중에 설치됨으로써 입체

감을 갖는 3 디멘션을 구축하게 된다<그림 1>. 작

품 얼굴은 1 디멘션의 철사로 만들어져 3 디멘

션의 얼굴을 형성하며, 공기의 움직임에 흔들려 

빛에 의해 발생된 작품의 그림자와 어우러진다<그

림 2>. 이때 선과 선 사이의 빈 공간은 얼굴의 형

태를 구성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작품의 공간으로 

유입된다<그림 2>. 작품 하나의 검정 공, 하나의 

흰 공은 금속 막대 끝에 줄로 연결된 흰색 나무 

공과 검은 쇠공이 관람객에 의해 균형이 무너지며 

금속 접시에 부딪히게 설계된 작품이다<그림 3

>.20) 이 작품은 1950년대에 ‘공(Gong)’ 시리즈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작품으로21) 움직임을 가진 

두개의 공이 회전될 때 공을 매달고 있는 선이 구

조적으로 입체감을 형성하게 되어 3 디멘션의 입

체 공간을 구축하게 된다<그림 3>. 

이와 같이 3 디멘션을 구축하는 방법인 ‘구조적 

구축’과 ‘빈공간’에 의해 입체감이 형성되는 작품

은 가재 덫과 물고기 꼬리와 얼굴이며 작품의 

‘움직임’에 의해 작품을 3 디멘션으로 인식시키는 

작품으로는 얼굴, 하나의 검정 공, 하나의 흰 

공이다. 따라서 3 디메션 공간 안에서의 멀티디

멘션을 형성하는 ‘3 디멘션 구축’은 나움 가보의 

작품 분석으로부터 도출되었던 ‘구조적 구축’, ‘빈 

공간’, ‘움직임’에 의한 적용방법이 알렉산더 칼더 

작품에서도 도출되고 있다. 

2) 시간의 도입

‘시간의 도입’은 3 디멘션 공간 안에서의 멀티

디멘션이 아닌 3 디멘션에 시간의 흐름을 부여하

여 4 디멘션으로 공간 개념을 확장하는 것이다. 즉 

하이퍼디멘션 공간으로의 멀티디멘션을 의미하는 

것이다. 시간의 도입은 실질적인 ‘움직임’과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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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구축된 머리 
No.2, 나움 가보, 1924
(출처: ｢Constructing 

Modernity｣, 2000, p.118)

<그림 8> 키네틱 구축, 
나움 가보, 1920

(출처: ｢Constructing 
Modernity｣, 2000, p.64)

의 형태에서 발생되는 ‘리듬감’을 통해 시간의 흐

름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22) 나움 가보는 “시

간이란 움직임, 즉 리듬을 의미한다. 리듬이란 조

각이나 회화에서 선과 형태들의 흐름을 나타냄으

로써 지각되는 착시적 움직임일 뿐 아니라 실제의 

움직임이다.”23) 라고 작품 속 시간 개념에 대해 움

직임과 리듬감으로 언급하였다. 이러한 시간의 개

념을 추구하는 예술사조로는 시공간 예술로 분류

되고 있는 키네틱 아트와 미디어 아트를 들 수 있다. 

키네틱 아트는 1920년 나움 가보의 키네틱 구

축 <그림 8>에 의해 본격화되었으며24) 알렉산더 

칼더에 의해 대중화되었다. 알렉산더 칼더의 모빌

들은 유기적인 형태와 예측되지 않는 우연적인 움

직임을 통해25) 시공간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 중 
가제 덫과 물고기 꼬리는 공기와 바람에 의해, 
하나의 검정 공, 하나의 흰 공은 관객에 의해 ‘움

직임’이 발생되고 작품에 시간의 흐름이 부여된다. 

반면 작품 얼굴은 ‘빛’에 의해 시간 개념이 부여

되고 있는 작품이다. ‘빛’에 의한 시간의 도입이란 

빛의 변화로 시간의 변화를 인지하게 하여 이미지

의 변화 과정을 담는 것을 의미한다.26) 이 작품은 

공기에 의한 흔들림과 빛의 변화에 의해 그림자를 

만들어 내며 작품의 공간을 작품의 공간 밖에 존

재하는 그림자로까지 확장시키고 있다<그림 2>. 

또한 컴퓨터로 합성된 가상현실의 초기 모델을 

제시한 미디어 아트 작가인 제프리 쇼의 작품 읽
을 수 있는 도시, 티비지오나리움, 플레이스 

함피에도 ‘시간의 도입’이 적용되고 있다. 제프리 

쇼의 대표 작품인 읽을 수 있는 도시는 커다란 

스크린 위에 자전거가 놓여 있는 작품이다<그림 

4>. 이 작품은 관람객의 핸들 조작과 페달 속도에 

따라 입체적인 글자로 이루어진 도시의 영상이 스

크린에 펼쳐지게 된다<그림 4>. 관람객은 스크린 

속 영상을 통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현

실을 체험하며 미술관이라는 제한된 공간을 벗어

나 인터랙티브 공간을 가상현실 체험으로 가져온

다.27) 이영훈(2004)은 그의 저서에서 “인터랙티브 

기술은 특수 장비를 이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가

상현실을 실제 현실처럼 반응하고 느끼게 한다

.”28)라고 설명하며 가상 체험에 의한 시간의 흐름

을 이야기한다. 읽을 수 있는 도시는 관객에 의

한 작품의 ‘움직임’과 ‘가상공간’에 의한 가상 체

험으로 시간의 흐름이 부여된 멀티디멘션을 형성

하고 있다. 티비지오나리움은 오스트리아 공중

파를 28시간 동안 저장하고 분절하여 데이터베이

스로 전환된 자료들을 관객에 의해 능동적 편집을 

가능하게 한 작품이다<그림 5>. 관람객의 개입으

로 화면이 의도적으로 재배열되고 연결되어 관람

객에게 개인화된 새로운 공간 체험과 새로운 시간

의 흐름을 경험하게 한다<그림 5>. 이 작품은 관

객에 의한 작품의 ‘움직임’과 미디어 영상의 편집

으로 발생되는 ‘가상공간’의 조작된 시간의 변화

를 통해 시간의 흐름이 부여되고 있다. 관객이 가

상공간의 존재하지 않는 시간을 체험하게 됨으로

써 새로운 시간의 흐름이 적용되어 멀티디멘션을 

형성하게 된다<그림 5>. <그림 6>의 플레이스 함

피는 3D 입체 영상으로 제작된 인디아의 함피 유

적지를 보여줌으로써 문화적 경험을 하게 한다. 

이 작품은 신화 속에 존재하는 가상의 인물들과 

함피라는 공간을 동시에 보여줌29)으로써 과거의 

문화와 신화 그리고 현재의 시간을 동시에 공존하

는 ‘가상공간’이 형성되고 그로 인해 시간이 도입

된 멀티디멘션을 형성하고 있다<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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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시간의 도입을 적용하는 ‘움직임’에 

의해 시간의 흐름이 도입되고 있는 작품은 알렉산

더 칼더의 가재 덫과 물고기 꼬리와 하나의 검

정 공, 하나의 흰 공, 제프리 쇼의 작품 읽을 수 

있는 도시와 티비지오나리움이다. ‘빛’에 의해 

시간의 흐름이 도입되고 있는 작품으로는 알렉산

더 칼더의 얼굴이 있으며, ‘가상공간’에 의한 시

간의 도입은 제프리 쇼의 읽을 수 있는 도시, 

티비지오나리움, 플레이스 함피가 있다. 따라

서 하이퍼디메션 공간으로의 멀티디멘션 분류에 

나타난 ‘시간의 도입’은 나움 가보의 작품으로부

터 도출된 ‘움직임’, ‘리듬감’의 적용방법 외에 알

렉산더 칼더와 제프리 쇼의 작품 분석으로부터 

‘빛’과 ‘가상공간’에 의한 적용방법이 도출되었다.

3) 하이퍼디멘션의 공간성

‘하이퍼디멘션의 공간성’은 하이퍼디멘션의 공

간에서 나타는 특징을 개념적으로 도입하여 3 디

멘션 공간을 확장하는 것으로 하이퍼디멘션 공간

으로의 멀티디멘션을 의미한다. 하이퍼디멘션 공

간 즉, 4 디멘션 이상의 공간에서는 물질과 에너지

에 의해 공간이 왜곡되고 연속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시간의 동시성에 의해 공간의 중첩이 발

생되고 초입방체의 도형이 존재한다. 또한 하이퍼

디멘션의 공간에서는 3 디멘션 이하의 물체는 내

부가 노출되어 나타난다. 하이퍼디멘션의 공간성

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면 ‘빈 공간’의 

활용, ‘소재의 투명성’ 사용, ‘면의 왜곡’에 의해 

표현될 수 있음을 나움 가보의 작품분석으로부터 

확인하였다.30) 이와 같은 하이퍼디멘션의 공간성

이 나타나는 작품으로는 알렉산더 칼더의 가재 

덫과 물고기 꼬리와 얼굴, 제프리 쇼의 플레

이스 함피가 있다. 알렉산더 칼더의 작품 가재 

덫과 물고기 꼬리와 얼굴은 작품을 구성하는 

철제 선과 선 사이에 존재하는 ‘빈공간’ 사이로 작

품 밖의 공간이 작품 안으로 유입되며 공간의 중

첩을 만들어 내고 있다. 특히 얼굴은 1 디멘션의 

철사 사이에 존재하는 빈 공간을 통해 작품의 그

림자와 중첩되고 공간이 그림자로 확장되고 있다

<그림 2>. 플레이스 함피의 가상공간 속 등장인

물은 힌두 신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신들이며, 

스크린 속 함피의 시각적 풍경을 실제 함피의 환

경 녹음과 함께 들려줌으로써 재현된 공간과 실제 

공간이 결합된31) 공간의 중첩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6>. 하이퍼디멘션의 공간성을 표현하는 ‘빈 

공간’에 의해 공간의 중첩이 나타나고 있는 작품

으로는 가재 덫과 물고기 꼬리, 얼굴이 있으

며 ‘가상공간’에 의해 공간의 중첩이 나타나고 있

는 작품은 플레이스 함피가 있다. 따라서 하이

퍼디메션 공간으로의 멀티디멘션 분류에 나타난 

‘하이퍼디멘션의 공간성’은 나움 가보의 작품으로

부터 도출된 ‘빈 공간’의 활용, ‘소재의 투명성’, 

‘면의 왜곡’에 의한 적용 이외에 알렉산더 칼더와 

제프리 쇼의 작품 분석으로부터 ‘가상공간’에 의

한 적용방법이 도출되었다. 

멀티디멘션의 조형성은 첫째, 3 디멘션 공간 안

에서의 멀티디멘션을 형성하는 ‘3 디멘션 구축’은 

나움 가보의 작품 분석으로부터 도출되었던 ‘구조

적 구축’, ‘빈 공간’, ‘움직임’에 의한 적용방법이 

알렉산더 칼더 작품에서도 도출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하이퍼디메션 공간으로의 멀티디멘션을 형

성하는 방법 중 ‘시간의 도입’은 나움 가보의 작품

으로부터 도출된 ‘움직임’, ‘리듬감’에 의한 적용방

법 외에 알렉산더 칼더와 제프리 쇼의 작품 분석

으로부터 ‘빛’과 ‘가상공간’을 통한 적용방법이 도

출되었다. 셋째, 하이퍼디메션 공간으로의 멀티디

멘션을 형성하는 방법 중 ‘하이퍼디멘션의 공간성’

은 나움 가보의 작품으로부터 도출된 ‘빈 공간’의 

활용, ‘소재의 투명성’, ‘면의 왜곡’에 의한 적용방

법 이외에 알렉산더 칼더와 제프리 쇼의 작품 분

석으로부터 ‘가상공간’을 통한 적용방법이 도출되

었다. 따라서 선행된 나움 가보의 작품 분석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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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특징 적용 방법 멀티디멘션의 개념 

3 디멘션 
구축

구조적 구축에 의한 입체감 구축 
2 디멘션 면들의 구조에 의한 입체감 구축 
1 디멘션 선들의 구조에 의한 입체감 구축

빈 공간에 의한 입체감 구축 빈 공간이 작품의 공간으로 인식되는 입체감 구축

움직임에 의한 선의 입체감 구축 움직임에 의한 입체감 구축

시간의 도입

움직임에 의한 시간의 흐름 작품의 동적 변화에 의한 시간의 흐름

빛에 의한 시간의 흐름 빛과 그림자에 의한 시간의 흐름 

리듬감에 의한 시간의 흐름 작품의 형태나 공간에서 느껴지는 방향감에 의한 시간의 흐름

가상공간에 의한 시간의 흐름
시간의 동시성, 시간의 왜곡과 분절, 가상 체험 등에 의한 시간
의 흐름

하이퍼디멘션의 
공간성 

빈 공간에 의한 공간 중첩성과 내부 
공간 노출성

다른 공간의 인식에 의한 공간의 중첩
하위 디멘션의 내부 공간 노출성 반영

소재의 투명성에 의한 공간 중첩성 다른 공간의 인식에 의한 공간의 중첩

면의 왜곡에 의한 공간 왜곡성
4 디멘션 이상의 공간 왜곡성 
뫼비우스의 띠와 같은 2 디멘션 면의 왜곡

가상공간에 의한 공간 중첩성 재현 공간과 실제 공간의 중첩

<표 2> 조형 작품 분석에 나타난 멀티디멘션의 조형성

렉산더 칼더, 제프리 쇼의 작품 분석으로부터 도

출된 멀티디멘션의 조형성을 적용 방법으로 정리

하면 <표 2>와 같다.

3. 현대 패션에 나타난 멀티디멘션의 특성 

현대 패션 디자이너들은 옷의 구조적 형태가 

가지는 조형성에 관심을 가지며 실험적인 디자인

을 시도해 오고 있다. 2000년대 이후 패션 컬렉션 

의상을 나움 가보 작품 분석을 통해 도출된 멀티

디멘션의 조형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입체감을 

형성하거나 실루엣을 연장시킬 수 있는 패턴의 변

형, 디테일의 레이어드(layered), 플라운스의 사용 

등으로 ‘3 디멘션 구축’의 조형성이 나타나고 있

다. ‘시간의 도입’은 플라운스(flounce)나 프린지

(fringe) 등 디테일의 형태나 구조 혹은 디테일 자

체의 움직임에 의한 동적 변화로 의상에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하이퍼디멘션의 공간성’은 소재의 투

명성이나 패턴의 구조에 의해 의상의 공간과 타 

공간과의 중첩 또는 내부 공간 노출로 표현되고 

있다. 패턴의 구조 변형이나 플라운스 등의 활용

은 공간의 왜곡을 표현하며 멀티디멘션의 조형성

을 적용하고 있다.32) 그밖에 알렉산더 칼더와 제

프리 쇼의 작품 분석으로부터 새롭게 도출된 ‘빛’

과 ‘가상공간’을 첨단 소재와 기술을 통해 의상에 

적용하는 대표적인 디자이너로는 알렉산더 매퀸

(Alexander McQueen)과 후세인 살라얀(Hussein 

Chalayan)이 있다. ‘빛’에 의한 멀티디멘션의 사

례는 알렉산더 매퀸의 2010 S/S 의상 <그림 9>, 

빛 반사와 빛의 변화를 적용한 후세인 살라얀의 

2008 S/S 의상 <그림 10>이 있다. 알렉산더 매퀸 

의상은 소재에 의한 빛 반사가 옷의 형태에 변

화를 주고 있으며, 후세인 살라얀의 2008 S/S 의

상은 옷에 장착된 빛의 움직임과 빛 반사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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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알렉산더 매퀸, 2010 S/S 

(출처: ｢Gap Press｣, Vol.91, p.24)
<그림 10> 

후세인 살라얀, 2008 S/S 
(출처: http://www.famode.com) 

<그림 11> 
후세인 살라얀, 2007/08 F/W  

(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

해 옷의 형태와 공간이 확장되어 ‘시간의 도입’

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비디오(video) 드레스라 

불리는 후세인 살라얀의 2007/08 F/W 의상 <그림 

11>은 ‘가상공간’이 적용된 사례로 제프리 쇼의 

작품과 같이 의상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가상공간

을 착용자와 보고 있는 사람 모두에게 경험하게 

한다. 이 의상은 가상공간에 의한 ‘시간의 도입’ 

그리고 의상이라는 공간에 영상을 도입함으로써 

공간의 중첩이 나타나는 ‘하이퍼디멘션의 공간성’

이 적용되고 있다.

Ⅲ. 멀티디멘션의 패션 디자인 개발

1. 디자인 개발 

1) 디자인 기획

디자인 개발을 위하여 조형예술 작품으로부터 

분석된 멀티디멘션의 조형성 ‘3 디멘션 구축’, ‘시

간의 도입’, ‘하이퍼디멘션의 공간성’을 적용하고

자 하였다. 디자인 개발을 위한 콘셉트를 ‘형태의 

미’라는 뜻을 지닌 이탈리아어 ‘La Bellézza della 

Formazióne’라 정하고 이미지 맵 <그림 12>를 구

성하였으며, 멀티디멘션의 조형성을 하나씩 디자

인 주제로 선택하여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디자인 

아이템으로는 활동성이 중요한 일상복이 아닌 볼

륨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드레스를 선정하였으며 

멀티디멘션적인 구조와 형태를 접목하여 조형성이 

강조되는 디자인을 하였다. 드레스의 실루엣은 

Textile View Issue.99~Issue.101에서 제시하는 조각

적인 3D 형태와 기하학 구조를 기반으로 디자인

하고자 하였다. 드레스는 인체에 맞는 튜브 톱

(tube top) 형태의 H라인을 베이스 드레스에 적용

하고, 디테일이나 구조에 의해 3D 실루엣을 형성

하고자 하였다. 색상은 조형성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블랙과 화이트, 그레이로 구성된 모노톤을 

메인 컬러로 하고 실버를 서브 컬러로 선정하였다. 

드레스 소재는 원단 자체에 볼륨감이 있어 구조적 

형태를 표현하기에 효과적인 광택감 있는 자카드

(jacquard)를 선택하였다. 또한 멀티디멘션의 조형

성을 표현하기 위해 시스루(see-through) 소재와 브

레이드(braid) 등을 사용하여 디자인을 기획하였으

며 그 내용은 <표 3>과 같다.

이와 같은 콘셉트를 중심으로 디자인 Ⅰ, Ⅱ, Ⅲ

을 기획하여 디자인하였다. 첫째, 디자인 Ⅰ은 조

형예술 작품 분석으로부터 도출된 멀티디멘션의 

조형성 중 ‘3 디멘션 구축’을 주제로 디자인하였

다. 디자인은 가보의 작품 선에 의한 구축 No.1
과 칼더의 작품 가재 덫과 물고기 꼬리 등에서 

보이는 구조적 구축에 의한 ‘3 디멘션 구축’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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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분류

이미지 맵
디자인 
키워드

디자인 요소 도식화

디자인 
Ⅰ
3 

디멘션 
구축 

구조적 
구축 

소재: 자카드
부자재: 심지
컬러: 화이트, 실버
실루엣: 좌우 비대칭 구조에 의한 3D 

실루엣
디자인 기법: 브레이드, 아일릿, 비즈

디자인 
Ⅱ

시간의 
도입

빛과 
움직임

소재: 자카드, 광섬유, 튤, 공단
부자재: 심지, 바이어스 와이어
컬러: 블랙, 그레이
실루엣: 가변형(미니→롱)

디자인기법: 플라운스, 폴딩기법

디자인 
Ⅲ

하이퍼
디멘션

의 
공간성

면의
왜곡

소재: 자카드, 튤
부자재: 와이어
컬러: 블랙, 화이트, 그레이
실루엣: 앞뒤 비대칭 구조에 의한 3D 

원형 실루엣
디자인 기법: 폴딩기법
브레이드, 시스루 소재

<표 4> Design Ⅰ, Ⅱ, Ⅲ의 디자인 특징

이미지 맵 디자인 요소

<그림 12> Image Map

의도
멀티디멘션의 조형성 활용: 3 디멘션 구축, 시간의 
도입, 하이퍼디멘션의 공간성

콘셉트 La Bellézza della Formazióne

소재 자카드, 공단, 광섬유, 튤

부자재 심지, 플라스틱 & 바이어스 와이어 등

컬러
메인: 블랙, 화이트, 아이보리, 그레이
서브: 실버, 골드 

실루엣
베이스 드레스: 튜브 톱 스타일의 H라인
디테일이나 구조에 의한 3D 실루엣 형성

디테일과
기법 

플라운스. 프린지, 브레이드, 아일릿, 비즈, 

폴딩기법 등

<표 3> 멀티디멘션의 패션 디자인 요소 정리 및 요약

터 인스피레이션을 받아 건축적인 구조와 브레이

드로 입체감을 형성하는 멀티디멘션 의상을 기획

하였다. 둘째, 디자인 Ⅱ에서는 ‘시간의 도입’을 주

제로 디자인하였다. 디자인 Ⅱ는 가보의 키네틱 

구축과 알렉산더 칼더 작품, 제프리 쇼 작품에서 

표현되고 있는 움직임과 빛을 적용한 ‘시간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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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Design Ⅰ Front <그림 14> Design Ⅰ Back  <그림 15> Design Ⅱ Front <그림 16> Design Ⅱ Back

입’으로부터 인스피레이션을 받아 화려함이 강조

된 의상을 디자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광

섬유를 사용하여 빛에 의한 시간의 흐름을 드레스

에 도입하고 변형이 가능한 가변형 구조의 멀티디

멘션 의상을 기획하였다. 셋째, 디자인 Ⅲ에서는 

‘하이퍼디멘션의 공간성’을 주제로 디자인하였다. 

디자인 Ⅲ은 가보의 작품 구형 테마에서와 같이 

곡선적인 형태로부터 인스피레이션을 받아 공간 

왜곡과 중첩성이 나타나는 의상을 디자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비치는 소재와 플라운스를 

활용하여 곡선미를 가진 시스루 형태의 멀티디멘

션 의상을 기획하였다. 디자인 Ⅰ, Ⅱ, Ⅲ의 디자인 

기획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2) 디자인 개발

(1) 디자인 Ⅰ

① 소재: 자카드

② 컬러: 화이트, 실버

③ 디자인 특징: ‘3 디멘션 구축’에 중점을 둔 

작품으로 원 숄더(one shoulder) H라인을 구성하였

으며, 구조적인 디테일을 어깨와 스커트 부분에 

첨가하여 실루엣 변화를 시도하였다. 원형 구조물

과 어깨를 감싸는 디테일은 드레스와 브레이드로 

연결됨으로써 구조적으로 입체 공간을 형성하고, 

브레이드 사이의 빈 공간이 의상의 공간으로 유입

되어 3 디멘션을 구축한다<그림 13><그림 14>.

(2) 디자인 Ⅱ

① 소재: 자카드, 광섬유, 튤(tulle), 공단

② 컬러: 블랙, 화이트, 그레이 

③ 디자인 특징: ‘시간의 도입’에 중점을 둔 작

품으로 H라인 드레스 위에 오버(over)스커트를 레

이어드하는 디자인이며, 광섬유를 사용한 코르사

주(corsage) 장식이 첨가되어 실루엣 변화와 공간 

변화를 시도하였다. 드레스는 광섬유의 ‘움직임’과 

‘빛’을 통해 시간을 도입하였으며, 코르사주에 사

용한 플라운스의 ‘리듬감’과 폴딩기법(folding)으로 

완성된 오버스커트의 탈부착으로 가변형적인 디자

인으로 완성되고 시간의 흐름이 부여된다<그림 

15><그림 16>. 

(3) 디자인 Ⅲ

① 소재: 자카드, 튤 

② 컬러: 블랙, 화이트, 그레이 

③ 디자인 특징: ‘하이퍼디멘션의 공간성’에 중

점을 둔 작품이며, H라인의 미니 튜브 톱 드레스

의 가슴과 스커트 양옆 그리고 엉덩이 부분에 비

치는 소재의 디테일을 첨가하여 기본 실루엣의 변

화를 시도하였다. 부착된 디테일은 원으로 재단된 

튤 위에 브레이드를 덧붙여 제작하였으며, 나선형

의 플라운스 형태를 폴딩기법으로 구성하여 3 디

멘션의 입체감을 형성하였다. 소재에 의한 공간의 

중첩과 폴딩기법에 의한 플라운스에 의해 면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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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Design Ⅲ Front <그림 18> Design Ⅲ Back <그림 19> 브레이드에 연결된 
띠의 허리 부분

<그림 20> 브레이드에 연결된 
원형 구조물

곡이 드러나는 하이퍼디멘션의 공간성을 적용한다

<그림 17><그림 18>.

2. 멀티디멘션 디자인의 연출 및 방향성 제시

본장은 개발된 의상을 제프리 쇼의 작품에서와 

같이 사진기이나 기계 조작 등을 통해 디자인 Ⅰ

의 ‘3 디멘션 구축’, 디자인 Ⅱ의 ‘시간의 도입’, 디

자인 Ⅲ의 ‘하이퍼디멘션의 공간성’ 중심으로 촬

영하고 해석하였다. 또한 알렉산더 칼더의 작품
얼굴에서와 같이 빛에 의한 의상의 변화를 알아

보고자 촬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멀티디멘션의 조

형성 적용과 연출이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

하고 디자인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 디자인 Ⅰ: 3 디멘션 구축

디자인Ⅰ은 구조적 구축에 의한 ‘3 디멘션 구

축’에 중점을 두어 개발된 작품으로 1 디멘션의 

브레이드가 교차하며 <그림 19>, <그림 20>과 같

이 2 디멘션의 면을 형성하고 3 디멘션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 어깨에서 스커트로 이어지는 띠는 

<그림 19>와 같이 빈 공간을 형성하며 드레스의 

허리 라인을 노출하고 입체감를 형성한다. 특히 

엉덩이 부분을 지나 스커트 아래단과 연결되는 원

형 구조물은 의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독립적

인 조각으로 브레이드로 연결되어 입체감을 형성

하며 드레스의 실루엣에 변화를 가져온다. 이러한 

오브제나 특수 소재의 구조물은 의상의 새로운 공

간 연출을 위해 기하학적 형태나 유기적 곡선으로 

변형이 가능하며, 투명 소재의 끈이나 LED 와이어 

등과 같은 소재로 ‘3 디멘션 구축’을 효과적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다. 또한 인체의 곡선을 드러내

고 있는 빈 공간은 구조적으로 3 디멘션을 구축하

는 단계에서 발생되어 포멀한 이미지와 여성스러

운 이미지를 드레스에 첨가하고 있다. 

또한 디자인 Ⅰ을 알렉산더 칼더의 작품얼굴
에서와 같이 의상에서 나타나는 공간 변화와 효과

를 빛을 통해 알아보고자 조명의 조도를 변화시키

며 촬영하였다<그림 21>. 이 사진들을 살펴보면 

드레스의 실루엣을 가장 잘 보여주면서 극적 분위

기를 연출하는 사진은 의상의 앞쪽에서 빛이 비춰

진 <그림 21>의 c, 옷의 디테일을 가장 잘 살려주

는 사진은 <그림 21>의 a, b이다. 반면 분위기 연

출과 의상의 라인만을 보여주는 사진은 <그림 21>

의 d와 g이다. 좁은 공간에서 빛을 받을 때 그림자

에 의해 공간이 확장되는 효과와 공간 중첩성이 

나타나는 것은 <그림 21>의 h에서 볼 수 있다. 따

라서 디자인 포인트가 존재하는 방향으로부터의 

빛을 받을 때 가장 극적인 연출이 가능하며 의상

을 디자인할 때 주요한 디테일 위치와 연출 콘셉

트, 착용 장소를 고려한다면 좀 더 효과적인 연출

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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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그림 21> Design Ⅰ의 빛에 의한 효과와 그림자 변화 

<그림 22> Design Ⅱ의 변형 전후 모습 <그림 23> 매달린 모빌, 
알렉산더 칼더, 1936

(출처: ｢현대 조각의 흐름｣, 2009, p.253)
<그림 24> Design Ⅱ의 광섬유의 

빛에 의한 효과와 움직임

2) 디자인 Ⅱ: 시간의 도입

디자인 Ⅱ는 ‘시간의 도입’에 중점을 두어 개발

된 작품으로, 리듬감과 빛에 의해 시간의 흐름이 

도입된 작품이다. 드레스 힙(hip) 부분 디테일은 광

섬유의 움직임과 빛의 세기 등에 의해 드레스의 

실루엣을 형성하고 공간의 변화를 만들며 시간 도

입을 나타낸다. 또한 <그림 22>와 같이 오버스커

트를 제거하면 드레스의 변형도 가능하다. 이 변

형 과정 중에 물리적 시간이 적용되고 드레스는 

미니 드레스가 된다. 오버스커트는 디자이너의 의

도나 착용자의 의도에 따라 숄이나 드레스 트레인

으로의 변형도 가능하다. 

또한 디자인 Ⅱ를 모빌의 움직임을 찍은 <그림 

23>과 같이 빛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광섬유에 움

직임을 주어 <그림 24>와 같이 촬영하였다. 광섬

유의 흔들림과 색상 변화는 시간 흐름을 부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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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공간 왜곡 <그림 26> 빛이 투과하며 비치는 보디라인 

       특징 
분류

멀티디멘션의 디자인 연출 
및 디자인 방향성

디자인 Ⅰ

 3 디멘션 구축: 브레이드 교차 방식
ㆍ간격ㆍ소재로 연출 

 디자인 방향성: 오브제나 구조의 구조
ㆍ소재를 통한 디자인 분위기 연출 
& 빈 공간 속 보디라인을 통한 여
성스러운 디자인 가능

디자인 Ⅱ

 시간의 도입: 광섬유의 움직임ㆍ떨림
ㆍ밝기로 연출

 디자인 방향성: 오버스커트는 숄ㆍ
트레인으로 변형 가능 & 발광 효과, 

빛의 흔적 등으로 몽환적인 연출 및 
디자인 가능 

디자인 Ⅲ

 하이퍼디멘션의 공간성: 소재 투명
도로 연출

 디자인 방향성: 소재의 투명도 조절
로 부드러운 이미지와 섹시한 이미
지로 연출 및 디자인 가능

<표 5> 멀티디멘션 디자인의 연출 및 방향성 제시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따라서 의상의 

디자인 기획 당시 시간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광섬유의 떨림, 밝기, 빛의 색상 등이 고려된다면 

의상의 다채로운 효과를 연출할 수 있을 것이다. 

3) 디자인 Ⅲ: 하이퍼디멘션의 공간성

디자인 Ⅲ은 ‘하이퍼디멘션의 공간성’에 중점을 

두어 개발된 작품으로, 가슴과 스커트에 시스루 

소재인 원형의 튤을 사용함으로써 보디라인이 비

쳐 보이는 공간 중첩성을 드러내는 디자인이다. 

원형 튤은 폴딩기법으로 나선형의 플라운스를 만

들고 <그림 25>와 같이 면의 왜곡을 표현한 작품

이다. 

또한 디자인 Ⅲ은 시스루 의상이 빛에 어떻게 

연출되는지를 알아보고자 <그림 26>에서와 같이 

빛을 조절하여 촬영하였다. 디자인 Ⅲ에 나타나고 

있는 공간의 중첩은 빛의 방향과 세기 혹은 소재

의 투명도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며 보디라인 반대

편에서 조명을 받았을 때 그 효과가 두드러져 여

성스러움이 극대화된다. 디자인 Ⅲ에서와 같이 시

스루 소재를 사용하고 빛에 의해 비치는 효과를 

강화할 경우, 부드러운 이미지와 섹시한 이미지를 

동시에 표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디자인의 

콘셉트에 따른 소재의 결정은 디자인 기획 시 주

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소재와 빛의 효과도 고려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멀티디멘션 디자인의 연출 및 방향

성 제시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또한 칼더의 

작품 얼굴에서와 같이 빛의 활용은 의상의 공간

을 확장하고 실루엣의 변화를 만들었으며 디자인 

포인트가 존재하는 방향으로부터 빛이 비춰질 때 

극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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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언

현대사회의 디자인 환경은 창조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공간 확장과 시간이 도입된 멀티디멘션의 

조형성 연구 및 패션 디자인 개발이 요구되고 있

다. 이에 본 연구는 나움 가보 작품으로부터 도출

된 멀티디멘션의 조형성를 바탕으로 알렉산더 칼

더와 제프리 쇼의 작품을 분석하고 멀티디멘션적

인 패션 디자인을 개발하였으며 디자인의 연출 및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알렉

산더 칼더와 제프리 쇼의 작품 분석에서 멀티디멘

션의 조형성은 ‘3 디멘션 구축’에 의한 3 디멘션 

공간 안에서의 멀티디멘션과 ‘시간의 도입’, ‘하이

퍼디멘션의 공간성’에 의한 하이퍼디멘션 공간으

로의 멀티디멘션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입체감을 

형성하는 ‘3 디멘션 구축’은 구조적 구축ㆍ빈공간

ㆍ움직임으로, 시간의 흐름을 부여하는 ‘시간의 도

입’은 움직임ㆍ빛ㆍ가상공간으로, ‘하이퍼디멘션

의 공간성’은 빈 공간ㆍ가상공간으로 나타나고 있

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와 나움 가보의 작품 분

석으로부터 도출된 선행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3 

디멘션 구축’은 구조적 구축ㆍ빈 공간ㆍ움직임으

로, ‘시간의 도입’은 움직임ㆍ리듬감ㆍ빛ㆍ가상공

간으로, ‘하이퍼디멘션의 공간성’은 빈 공간ㆍ소재

의 투명성ㆍ면의 왜곡ㆍ가상공간으로 도출되었다. 

알렉산더 칼더와 제프리 쇼의 작품 분석을 통해 

새롭게 도출된 ‘빛’은 시간의 도입을, ‘가상공간’은 

시간의 도입과 하이퍼디멘션의 공간성을 나타낸

다. ‘빛’과 ‘가상공간’이 나타나는 패션 사례로는 

알렉산더 매퀸 2010 S/S 의상과 후세인 살라얀의 

2007/08 F/W, 2008 S/S 의상이 있다. 이 의상들에

서 ‘시간의 도입’은 발광이나 반사성 소재, 첨단 

기술에 의해 나타나고 있으며, ‘하이퍼디메션의 공

간성’은 첨단 소재에 의해 가상공간을 의상에서 

구현함으로써 나타내고 있다. 

둘째, 멀티디멘션의 패션 디자인 개발은 ‘La 

Bellézza della Formazióne’라는 디자인 콘셉트 아래 

공간 조형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적이며 모노톤

의 드레스를 기획하였다. 디자인 Ⅰ, Ⅱ, Ⅲ은 각각 

구조적으로 입체감을 형성하는 ‘3 디멘션 구축’, 빛

을 이용한 ‘시간의 도입’, 면의 왜곡과 시스루 소재에 

의한 ‘하이퍼디메션의 공간성’에 초점을 두고 디자

인하였다. 개발된 의상은 새롭게 도출된 멀티디멘션

의 조형성으로 연출하고 촬영하였으며 디자인의 방

향성을 제시하였다. 디자인 Ⅰ에서 ‘3 디멘션 구축’

의 효과는 의상에 부착되는 브레이드ㆍ오브제ㆍ구

조물의 구조나 소재 의해 조절이 가능하며, 구조물에

서 파생된 빈 공간 사이로 보이는 보디라인은 여성스

러운 디자인을 위해 고려될 수 있다. 또한 디자인 Ⅰ

은 알렉산더 칼더의 작품 얼굴에서와 같이 빛에 

따라 의상의 공간이 확장되고 실루엣의 변화가 만들

어졌으며, 디자인 포인트가 존재하는 방향으로부터 

빛이 비춰질 때 극적 효과가 있었다. 디자인 Ⅱ에서 

‘시간의 도입’은 광섬유의 움직임이나 떨림ㆍ밝기ㆍ

색상에 따라 효과를 조절할 수 있으며, 디자인 Ⅱ의 

오버스커트는 디자이너의 의도나 착용자의 의도에 

따라 숄이나 드레스 트레인 혹은 또 다른 변형도 가

능할 것이다. 이러한 발광 효과의 의상은 카메라 조

작에 의해 빛의 흔적을 촬영할 수 있으며, 몽환적인 

분위기 연출에 사용할 수 있었다. 디자인 Ⅲ에서 ‘하

이퍼디메션의 공간성’은 소재의 투명도 조절에 의해 

부드러운 이미지와 섹시한 이미지로 표출될 수 있다. 

또한 보디라인 반대편에서 조명을 받았을 때 비치는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여성스러움을 드러내

었다. 멀티디멘션의 조형성은 그 조형성을 구성하는 

소재나 형태, 구조의 변형 등에 의해 조절될 수 있으

며, 디자인 기획 시점에서 디자이너의 의도나 의상의 

콘셉트에 따라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디자인 개발에 있어 구조적인 

공간과 시간의 도입, 하이퍼디멘션의 공간성 적용

으로 의상을 바라보는 조형적 사고가 확장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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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디자인을 위한 멀티디멘션(Multi-dimension)의 조형성 연구Ⅱ - 조형예술 작품에 나타난 멀티디멘션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 개발 -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움직임이나 빛의 활용 

등으로 의상을 표현하는 시각적 효과를 다양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21세기의 패션 디자인 개발 및 

연출 그리고 패션 디자인의 영역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멀티디멘션

의 조형성을 세분화하여 각 단계별 연구와 디자인 

개발이 요구되며, 멀티디멘션의 작품을 선보이는 

디자이너 작품에 대한 분석 및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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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Multi-dimensional Characteristics for Fashio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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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dern fashion designers are interested in the structural form of clothing and have been testing 

experimental designs, but there is currently a lack of research on the formative aspect of multi- 

dimensions and design developments based on spatial expansion and diversity. Thus, this paper will be 

based on the preceding thesis of Lee In-Young (2013) and will aim to suggest the projection and 

direction of future designs by applying the research results on the formativeness of multi-dimensions 

appearing in artworks other than those of Naum Gabo to fashion designs. For the method of study, 

literary investigations on Alexander Calder and Jeffrey Shaw were carried out and their works were 

analyzed. Also, 3 pieces of clothing were developed based on the formativeness of multi-dimensions 

that are projected from formative works, and the direction of formativeness of multi-dimensions and 

design were suggested based on these items of clothing. The clothes were developed in the following 

categories: Design I was based on ‘construction of 3 dimensions’ that creates three-dimensional effects 

according to structure, design II was based on ‘institution of time’ of variable structures using 

movements and a luminous effect, and design III was based on ‘spatiality of hyper-dimension’ that 

reveals spatial reiteration and distortion. The developed clothes were directed and photographed 

according to the formativeness of multi-dimensions that appears in the works of Alexander Calder and 

Jeffrey Shaw, suggesting a direction for future designs. As a result, the formativeness of multi- 

dimensions applied to the clothing could be adjusted with materials, forms, and changes in structure, 

and it was also possible to portray the changing and expanding effects of space according to light. 

These characteristics could be considered in the planning process of designs according to designer 

intentions or clothing concepts.

Key words: Multi-dimensional characteristics, Alexander Calder, Jeffrey Shaw, fashion design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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